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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구흡충과(Family : Echinostomatidae)는 흡충강(Class : Trematoda), 이생목(Order :

Digenea)에 속하며, 인수공통 기생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극구흡충과 Echinostomatidae Poche, 1926

한 줄 또는 두 줄의 큰 두극이 구흡반의 배부 및 측부를 둘러싸고 있는 두관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작은 구흡반 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복흡반이 있다. 보통 각피에는 각피극 또는 인편이 있다. 장의 맹

관은 몸의 후단까지 뻗쳐 있는데 예외적으로 배설낭에 개구하는 경우도 있다. 정소는 후체부에 앞뒤

로 때로는 비스듬히 놓여 있다. 음경낭이 있다. 생식공은 중앙 또는 복흡반 앞에 있다. 난소는 중앙,

거의 중앙, 또는 정소 앞에 있다. 수정낭이 없다. 라우러관이 있다. 여포로 되어있는 난황소는 양측

부 보통 후체부 때로는 전체부에 뻗쳐있다. 구불구불 구부러진 자궁의 사리는 두 맹관 사이, 난소 또

는 앞 정소와 생식공사이에 있다. 배설낭은 Y-자 모양이며, 많은 측지가 있다.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의 장 때로는 담관에도 기생한다.

Genus : Echinostoma Rudolphi, 1809

몸은 길쭉하고 각피극이 있다. 잘 발달된 두관에 두 줄의 두극이 있는 데 배부의 것이 단절되어 있

지 않다. 전단 가까운데 복흡반이 있다. 정소는 보통 후체부에 있다. 음경낭은 둥근 편이며, 복흡반

앞 또는 복흡반에 약간 겹쳐있다. 생식공은 장의 분기점 뒤에 있다. 난소는 정중선 또는 정중선에서

약간 한쪽에 치우쳐 있다. 난황소는 후체부에서 장의 맹관을 싸고 있으며, 정소의 뒤 부위는 정중선

에 도달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긴 자궁은 난소와 복흡반 사이에서 두 맹관의 안쪽 사이를 구불구불

말려서 주행한다. 배설간과 측지는 흔히 경고하게 팽창되어 있으며, 집합관은 몸의 후단 쪽으로 뒤로

물러나 있는데 그 벽에는 화염과 같은 섬모가 밀생하고 있다. 조류, 파충류, 포유류의 기생충이다.

1955년에 발간된 Yamaguti(1958)에 의하면 Systema Helminthum에 기재된 극구흡충속은

조류의 기생충 95종, 포유류의 기생충 15종 모두 110종이며, 그 이후 새로 발견되어 발표된 것을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극구흡충속은 한살이에 있어서 세대 교번을 하며 두 종

의 중간숙주와 종숙주가 필요하다. 제1중간숙주는 패류이고 제2중간숙주는 패류, 양서류, 어류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성충은 조류와 포유류의 장 때로는 담관에 기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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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전고환극구흡충
Echinostoma cinetorchis Ando et Ozaki, 1923

이전고환극구흡충(Echinostoma cinetorchis)은 인수공통성 기생충으로서 Ando et Oza

ki(1923)에 의하여 일본에서 집쥐(Rattus norvegicus)로부터 처음으로 발견되어 Echinostoma

cinetorchis Ando et Ozaki, 1923이라고 명명, 발표되었다. 1956년에서 1964년 봄까지 Seo et

al.(1964)은 청평에서 집쥐, 1089년 Lee et al.(1990b)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에서 집쥐, Chai et

al.(2009a)은 파주시에서 등줄쥐(Apodemus agrarius), Cho et al.(1981)은 의정부의 개(Canis

familiaris)로부터 검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람(Seo et al., 1980; Ryang et al., 1986; Lee et

al., 1988a; Son et al., 1994)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몸은 길쭉한 방추형이며, 앞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각피극은 전단에 치밀하며, 뒤로 갈수록

드물어지는 데 뒤 정소의 뒤까지 이른다. 몸의 크기는 한 개체에 기생하는 충체의 수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 한 마리의 숙주에 50여 마리가 기생하면(중형 충체),  고정하였을 때 5.57-6.58×1.28-

1.42mm, 압편 표본일 때 9.48-14.62×1.69-2.20mm이다. 한 마리의 숙주에 두서너 마리가 기

생하면(대형 충체) 압편 표본 일 때 18.11-21.23×3.25-3.70mm이다. 전단 복면에 있는 구흡반

의 지름은 중형 충체 0.26~0.30mm, 대형 충체 0.31~0.38mm, 복흡반의 지름은 중형 충체

0.72~0.73mm, 대형 충체 1.01~1.18mm이다. 복흡반은 구흡반 가까이 있으며, 양 흡반의 중심

거리는 중형 충체 1.75~2.18mm, 몸 길이의 약 1/6이며, 대형 충체 2.29~2.95mm, 몸 길이의 약

1/9이다. 대형 충체는 중형 충체에 비하면, 몬든 것이 큰 것이 아니고 복흡반 뒤의 체부가 현저하게

크기가 커진다. 그래서 전체의 체형으로서 대형 충체는 중형 충체에 비하여 몸의 나비가 넓으며, 전

단부가 뾰족하다. 다음부터 기재하는 기관의 실측치는 중형 충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두관의 나비는 0,44~0.53mm이며, 37개의 두극이 있다. 그 중에서 12개는 좌우 복엽의 안쪽 끝

에 6개씩의 우극이며, 다른 25개는 측부와 배측에 규칙적으로 2열 교대로 배열되어 있다. 두극의 크

기는 모두 거의 같으며, 0.055-0.059×0.011-0.013mm이다. 경우에 따라 두극의 수와 그 배열

상태가 약간 다를 수 있다. 전인두의 길이 0.19~0.23mm, 인두의 길이 0.20~0.21mm, 나비

0.19~0.25mm이다. 식도의 길이 0.69~0.81mm이며, 복흡반 앞 0.27~0.36mm 부위에서 두 갈

래로 갈라져 장의 맹관으로 되어 몸의 양측을 따라 후진하여 후단에 이른다.

정소의 위치는 변화가 매우 심하다. 그 기본형은 몸의 중심에 있는 난소의 뒤에서 앞뒤로 나란히

있는 것이다. 앞 정소는 구형이며, 지름 0.44~0.61mm, 뒤 정소는 중앙부가 약간 함몰되어 표주박

모양이며, 장경 0.58~0.91mm, 단경 0.38~0.62mm이다. 그 제2형은 한 정소가 난소 가까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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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서 이동하는 정소는 모양이나 크기로 알 수 있으며, 앞 정소의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뒤 정

소는 앞 정소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앞뒤의 두 정소가 계통발생학적으로 좌우에 나란히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정소가 앞으로 옮겨졌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 제3형은

이동하는 정소가 심히 앞으로 옮겨져 난소와 복흡반의 중간 부위까지 이동하는 것이다. 물론 이 세

가지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정소가 하나만 있거나 전혀 없을 때도 있다. 장의 분기점과 복흡

반 사이에 있는 음경낭은 압편 표본에서 많은 경우 그 후단이 오른 쪽으로 편재하여 복흡반의 옆에

있으며, 장경 0.468~0.535mm, 단경 0.263~0.298mm의 타원형이다. 함몰부가 없는 저정낭은

가늘고 긴 하나의 주머니이며, 그 끝은 매우 가는 관으로 된 다음 점점 그 구경을 증가시켜 두꺼운 근

육질벽으로 된 근육질부로 된다. 그 다음 얇은 막질의 전립샘부가 형성되어 많은 전립샘이 여기에

개구한다.  여기에 계속되는 음경은 각피성 관상을 하고 있으며, 생식공에 개구한다. 음경낭 속에 있

는 이들 연속된 관은 음경낭의 길이보다 수 배에 이르며, 심하게 구부러져 있다. 

난소는 몸의 중앙, 정중선에 있는 데 정소가 난소의 옆에 옮겨온 제2형의 경우에는 정소의 맞은편

으로 다소 치우쳐 있을 수 있다. 좌우가 장축으로 되어 있는 타원형으로서 중형 충체의 장축

0.41~0.62mm, 단축 0.22~0.39mm, 대형 충체의 장축 0.72~1.01mm, 단축 0.50~0.66mm이

다. 난소의 후면에서 나온 수란관은 난소와 앞 정소 사이에서 두세 번 회전한 다음 자궁수정강

(receptaculum seminis uterinum)으로 되어 난소의 앞에 있는 자궁으로 이어진다. 수정낭은 없

다. 멜리스샘은 치밀하며, 수란관, 난황낭, 자궁수정강 등을 둘러싸고 있어 그 외곽이 명확한 난원형

의 구슬과 같다. 이 구슬은 난소와 앞 정소사이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장경 0.48~0.79mm, 단경

0.30~0.40mm이다.

난소와 복흡반 사이에서 구불구불 말려있는 자궁은 길며, 수많은 충란을 지니고 있다. 그 앞쪽 끝

은 자궁외구로 되어 생식강에 개구한다. 생식강은 장의 분기점의 후연, 정중선에 있으며, 복흡반에

서 0.25~0.33mm 떨어져 있다. 난황소는 몸의 양쪽, 복흡반의 후연에서 뒤로 0.05~0.28mm 부

위부터 몸의 말단까지 분포한다. 두 난황관은 앞 정소의 앞에서 좌우로부터 정중선을 향하여 나와

멜리스샘 속에서 합쳐져 난황낭을 형성한다. 난황낭은 멜리스샘 속에 매몰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하

나의 난황관으로 되어 수란관에 개구한다. 라우러관은 멜리스샘 개구부보다 앞에서 수란관으로부

터 갈라져 몸의 전중선 배면에 개구한다. 충란의 수는 매우 많으며, 장경 0.096~0.100mm, 단경

0.061~0.070mm이다.

배설낭은 뒤 정소보다 약간 뒤에 있으며, 단일 관으로서 몸의 후단가까이 배면에 개구한다. 뒤 정

소의 뒤 0.90~1.02mm 부위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맹관의 안쪽을 따라 앞쪽으로 주행한다. 그리고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부위에 좌우 하나씩의 작은 가지를 내고 있다. 

한국산 야생동물의 극구흡충과 흡충(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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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흡충의 생할사에 관해서는 일찌기 일본에서 이

루어 졌다.

즉 제1중간숙주로서 담수산 패류인 Lymnaea

sp., Segmentina mica, 제2중간숙주로서 개구리

(Rana nigromaculata), 올챙이, 미꾸리(Misgu

rnus anguillicautatus) 등이 알려졌다.

우 리 나 라 에 서 는 이 흡 충 의 섬 모 유 충 을

Hippeutis sp.에 인공 감염, 꼬리유충을 유출시켜

Hippeutis sp., 물달팽이(Radix auricularia cor

eana), Physa acuta 및 논우렁이(Cipango pa

ludina sp.)의 4종의 패류에 인공 감염 시켜 얻은

피낭유충을 흰쥐에 감염시켜 성충을 검출하였다

(Ahn et al., 1989).

이 흡충의 유모유충을 16개의 Hippeutis can-

tori에 인공 감염시킨 후 66일에 검사한 바 모든 패

에서 피낭유충, 3예에서 레디아유충과 꼬리유충을

검출하였다. 그러나 자연 유출된 꼬리유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Lee et al., 1990a).

그리고 실내 사육 감염 실험에서 Austropeplea

ollula와 Fossaria truncatula는 이 흡충의 유모

유충과 꼬리유충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하였다(Chung et al., 2001b).

또한 자연계에서 Chung et al.(2001b)은 Aust-

ropeplea ollula에서 이 흡충의 꼬리유충을, Seo

et al.(1984)은 전남 강진산 및 경남 김해산 미꾸리

에서, Lee et al.(1988c)은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산 Hippeutis(Helicorbis) cantori에서 이 흡충의

피낭유충을 검출하였다.

Chung et al.(1999; 2001a)은
그림 1. 이전고환흡충 전체 표본, 복면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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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ina hemisphaerula는 자연계에서, Gyraulus convexiusculus는 실내 사육 감염 실

험에서 제1 및 2 중간숙주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논우렁이(Cipangopaludina

chinensis malleata)는 자연계에서 큰논우렁이(C. japonica)는 실내 사육 감염 실험에서 제2중간

숙주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입증하였다. 이 흡충의 꼬리유충은 다른 흡충과 달리 특이하게 제1중

간숙주의 역할을 하는 패류에도 다시 침입하거나 다른 패류에 침입하여 피낭한다.

2.외선극구흡충
Echinostoma revolutum (Fr ich, 1802) Looss, 1899

1802년 Fr ich에 의하여 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래 Looss(1899)가 오리와 닭에서 검출함으

로서 비로소 이 종이 확립되었다. 1933년 Issiki(1934)에 의하여 부산에서 박제상으로부터 입수한

청둥오리(Anas platyrhynchos platyrhynchos)의 소장 하부에서 검출되었다.

1970년부터 1973년 봄까지 Chu et al.(1973)은 경상도, 경기도, 서울에서 청둥오리, 흰뺨검둥

오리(Anas poecilorhyncha zonorhyncha), 댕기흰쪽지(Aythya fuligula) 청머리오리(Anas

fulcata)의 소장과 맹장으로부터, 1972년부터 1974년까지 Kim et Hong(1975)은 꿩(Phasianus

colchicus karpowi)과 청둥오리에서, Lee et al.(1990b)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에서 집쥐로부터

검출하였다. Sohn et Chai(2005)는 부산의 들고양이로부터 검출하였다.

그림 2. 이전고환흡충 정소의 위치 모식도

A : 기본형 B : 제2형 C : 제3형

그림 3. 이전고환흡충의 모식도

A : 두관 B : 말단 생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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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et al.(1958)은 닭, Eom et al.(1984)은 오리에서 검출하였다. 몸은 긴 구둣주걱 모양이며,

나비는 복흡반과 난소사이 즉 자궁 부위가 가장 넓으며, 양쪽 끝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크기는 7.5-

16×1.4-1.6mm이다. 체표에는 원추상 각피극(길이 0.026mm, 기저부의 나비 0.025mm)이 전

체부에는 밀생하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드물어져 뒤 정소 뒤부터는 없어진다. 거의 신장 모양의 평

균 길이 0.48mm, 평균 나비 0.72mm의 두관의 전단은 둔한 원형이며, 좌우 뒤쪽 모통이에 복엽을

만든다. 37개의 두극이 있는데 양쪽 복엽에 5개씩의 우극이 있으며, 나머지 27개는 측면과 배측에

두 줄 교대로 배열되어 있다. 거의 전단에 있는 원형 구흡반의 지름은 0.24-0.28mm(내경 0.12-

0.14mm)이다.

원형 큰 북흡반의 크기는 0.86-1.20×0.90-1.20mm이며, 몸의 1/5 부위에 있다. 전인두는 짧

아서 평균 크기는 0.072×0.062mm이다. 타원형 큰 인두의 크기는 0.22-0.30×0.20-0.22mm

이다. 식도의 길이는 0.44-0.82mm이며, 복흡반의 앞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장의 좌우 맹관으로

되어 몸의 양측을 따라 뒤로 직진하여 몸의 후단 부근, 난황소의 약간 앞에서 그친다.

약간 분엽된 긴 원형 또는 타원형을 띠고 있는 두 정소는 몸의 중앙 약간 뒤, 정중선에 앞뒤로 놓여

있으며, 크기는 앞 정소 0.54-0.82×0.38-0.52mm, 뒤 정소 0.60-0.84×0.36-0.54mm이다.

수정소관은 앞 정소는 왼쪽 전측부, 뒤 정소는 오른쪽 전측부에서 나와 앞쪽으로 올라가서 복흡반

근처에서 좌우로부터 안쪽으로 나와 합쳐져 수정관으로 되어 음경낭의 후단에 연결된다. 음경낭은

장의 분기점과 복흡반사이에 있으며, 길이 0.40-0.60mm, 나비 0.22-0.32mm이다. 그 속에는 중

앙부가 다소 함몰된 저정낭, 전립샘, 사정관이 들어 있으며, 구불구불한 음경은 다소 길며, 생식강에

이른다. 

거의 원형 또는 타원형 난소는 앞 정소의 앞, 정중선보다 약간 오른쪽에 편재한다. 크기는 0.26-

0.38×0.30-0.38mm이다. 멜리스샘은 난소의 뒤에 서 그 후반부에 겹쳐있으며, 크기는 0.30-

0.44×0.58-0.62mm이다. 부정 원형 또는 부정 타원형 여포로 되어 있는 난황소는 복흡반의 뒤에

서 몸의 양측을 따라 맹관의 안쪽을 침입하지 않고 후단에 이르는데 뒤 정소의 약간 뒤에서는 정중

선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양쪽 난황소의 중축을 앞뒤로 종주하는 난황관은 멜리스샘 후연 수준선

에서 횡주관에 의하여 두 개의 관이 합쳐져 하나의 큰 관으로 되어 멜리스샘의 후반부 정중선에서

난소로부터 나온 수란관과 합쳐져 난형성강으로 들어간다. 난형성강에서 나온 라우러관은 멜리스

샘의 중앙보다 약간 전방 정중선 배면에 개구한다. 난형성강에서 이어진 수많은 충란이 들어 있는

자궁은 난소와 복흡반 사이에서 10수 번에 걸쳐 구불구불 구부러져 위로 올라가서 음경낭의 왼쪽으

로 나와 장의 분기점 바로 뒤, 복흡반 앞 복면 정중선에 있는 생식공에 개구한다. 타원형 담황색 난개

충란의 크기는 0.09-0.12×0.06-0.07mm이다. 난각은 비교적 얇다. 배설낭은 Y-자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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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담수산 패류인 Lymnaea

sp., Physa sp., Paludina sp., Seg-

mentina sp.,  Heliosoma sp. 등이 제

1중간숙주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는데

그 패류 속에서 꼬리유충이 피낭한다.

올챙이, 개참재첩(Corbicular pro-

ducta), 담수산 패류인 Gyraulus

japonicus, 애기물달팽이(Lymnaea

pervia), Lymnaea sp. 등은 제1 및 2

중간숙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리고 인도에서 개, 대만에서 사람이

종숙주의 역할을 하는데 한 때 사람의 감

염률이 2.5~6.5%에 이르렀으며, 중국,

인도네시아, 타이, 러시아 등지에서 발

견되는데 오리, 거위, 사향뒤쥐 등이 종

요한 자연 종숙주의 역할을 한다(Chai

et al., 2009b).

3. 호르텐스극구흡충
Echinostoma hortense Asada, 1926

Asada(1926)는 물달팽이속(Lymnaea japonica, Lymnaea pervia)에서 꼬리유충을 유출, 올

챙이에 감염시켜 얻은 피낭유충을 마우스에 투여하여 이 흡충을 발견하였다.

Yamaguti(1933)는 일본에서 집쥐의 소장에서 자연 감염된 이 흡충을 검출하였으며, 우리나라

에서 Park(1938)은 서울 지역에서 집쥐로부터 처음으로 검출, 보고하였다. 1956년부터 1964년 봄

까지 Seo et al.(1964)은 서울, 철원, 금화, 청평, 포천 등지에서 집쥐, 등줄쥐, 생쥐(Mus

musculus yamashinai), 갈밭쥐(Microdus fortis pelliceus), Rattus alexandrinus에서, Chai

et al.(2009a)은 연천군과 포천군에서 등줄쥐, Cho et al.(1981)은 의정부시의 개, Sohn et

그림 4. 외선극구흡충의 모식도

A : 전체 표본, 복면 B : 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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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2005)는 부산의 들고양이로부터 검출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에서 Seo et al.(1983)에 의하여

이 흡충이 최초로 발견, 보고된 이래 Lee et al.(1988b)은 경북 청송군의 일부 하천 유역 주민 263

명 중 59명(22.4%)에서 충란을 검출하여 그 중 54명에게 구충제를 투여한 바 35명(66.8%)으로부

터 충체를 검출하였다. 그리고 Son et al.(1994)은 경남 거창군 고제면 주민 116명 중 11명(9.5%)

에서 충란을 검출하여 구충제를 투여한 바 그 중 7명으로부터 충체를 회수하였다.

길쭉하며, 납작하고 앞쪽이 약간 가는 몸의 크기는 2.80-8.67×0.60-1.70mm이다. 각피극은

두관의 후연 수준에서 몸의 후 1/3 수준까지 몸의 표면을 덮고 있다. 신장 모양의 두관의 가로는

0.266~0.406mm이다. 28개의 두극이 두 줄로 배열되어 있으며, 양쪽의 우극은 항상 4개씩이다.

그 크기는 0.023-0.058×0.010mm이다. 거의 전단에 있는 구흡반의 크기는 0.154-0.210×

0.140-0.238mm이다. 잘 발달된 북흡반의 크기는 0.392-0.728×0.336-0.658mm이며, 전단

으로부터 0.588~0.882mm 떨어져 있다.

전인두의 평균 길이는 0.030mm이다. 잘 발달된 인두의 크기는 0.182-0.224×0.168-

0.210mm이다. 가느다란 근육질 식도의 길이는 0.140~0.350mm이며, 두 흡반의 거의 중간 또는

복흡반의 근처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장의 좁고 평활한 맹관으로 되어 몸의 양측을 따라 내려가 후

단 근처까지 뻗쳐있다.  

장의 분기점 뒤 가까이, 거의 정중선 또는 정중선에 생식공이 있다. 길쭉한 음경낭은 전립샘부와

사정관이 있는 0.420-0.798×0.168-0.322mm 크기의 전체부와 저정낭이 있는 후체부로 나누어

져 있다. 보통 3-4겹의 나선형으로 분엽되거나 또는 흔하지 않지만 완전한 두 정소의 중심은 적도

선 앞 또는 드물지만 적도선에 앞뒤로 놓여있다. 그 크기는 앞 정소 0.280-0.658×0.322-

0.798mm, 뒤 정소 0.364-0.756×0.294-0.700mm이다.

거의 구형이거나 드물게 난원형 난소는 앞 정소의 앞쪽에 있으며, 크기는 0.168-0.336×

0.168-0.378mm이며, 정중선의 오른쪽에 있다.

큰 멜리스샘의 크기는 0.140-0.280×0.322-0.452mm이며, 난소의 뒤, 왼쪽에 있다. 여포로

되어 있는 잘 발달된 난황소는 난소의 앞 수준선에서 몸의 후단 근처까지 몸의 양쪽에 뻗쳐있으며,

뒤 정소의 뒤부터는 양쪽 것이 만나게 된다. 자궁의 사리는 난소의 수준선에서 복흡반의 앞 수준선

사이, 두 맹관의 안쪽에 가로로 놓여 있다. 큰 충란은 황갈색이며, 크기는 0.109-0.125×0.043-

0.069mm이다. 뷸규칙적인 많은 축지가 있는 배설낭은 뒤 정소까지 뻗쳐 있으며, 거의 후단 배면에

배설공이 있다.

이 흡충의 생활사에 관한 조사 연구는 주로 일본, 한국, 만주에서 수행되었으며, 제1중간숙주는 담

수산 패류, 제2중간숙주는 개구리, 올챙이, 담수어류, 종숙주는 설치류, 개, 족제비, 사람 등이 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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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한다고 알려졌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1중간숙주는

자연 감염인 경우 물달팽이(Ahn et Ryang, 1986), 인공 감

염 실험에 의하여 애기물달팽이(Lee et al., 1991), 물달팽

이(Ryang, 1990)가 입증되었다.

제2중간숙주로서 자연 감염인 경우 미꾸리(Rhee et al.,

1984; Chai et al., 1985; Lee et al., 1988b; Ryang,

1990), 얼록동사리(Lee et al., 1988b; Ryang, 1990), 미

꾸라지(Ahn et Ryang, 1986), 몰개(Lee et al., 1988b),

버들치(Ryang, 1990) 꺽저지 (Ryang, 1990), 문절망둑

(Sohn et al., 2009), 인공 감염 실험에 의하여 올챙이(Lee

et al., 1991), 얼록동사리, 미꾸리, 꺽저기, 점줄종개, 버들

치, 모래무지, 몰개, 피라미, 돌고기(Ryang, 1990)가 알려

졌다.

4. 까마귀극구흡충
Echinostoma gotoi Ando et Ozaki, 1923

Ando et Ozaki(1923)에 의하여 일본에서 두루미(Grus japonensis)와 까마귀(Corvus

corone)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Echinostoma gotoi Ando et Ozaki, 1923라고 명명,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부터 1973년 봄까지 Chu et al.(1973)에 의하여 경상도, 경기도, 서울 지

역에서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의 소장과 맹장에서 발견되었다. 몸은 구둣주걱 모양이며, 압편 표

본에서의 크기는 길이 13.56~20.51( 15.23)mm, 복흡반과 난소 사이 즉 자궁이 있는 부위의 가장

큰 나비 2.04~2.92(2.83)mm이다. 몸의 후반부는 전반부에 비하여 점점 가늘어 진다. 가늘고 짧은

각피극은 전단부에만 있으며, 음경낭보다 뒤에는 없다. 구흡반의 지름 0.370mm, 그 개구부의 지름

0.176mm이다. 두관의 나비는 0.774mm이며, 45개의 두극이 있다. 그 복엽에 있는 우극은 좌우에

6개씩인데 2개씩 붙어 있다. 6개의 우극 중에서 안쪽 끝에 있는 것의 길이는 가장 작아서 길이

0.038mm, 기부의 나비 0.0175mm이며, 나머지 5개는 배부에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측부에

서 배부에 배열하는 33개의 두극은 모두 같은 크기이며, 길이 0.076mm, 기부의 나비 0.0195mm

그림 4. 외선극구흡충의 모식도

A : 전체 표본, 복면 B : 두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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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안쪽 16개와 바깥쪽 17개로서 명확하게 두 줄로 배열되어 있다. 

복흡반은 구흡반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며, 두 흡반 중심 사이의 거리는 1.82mm, 몸 길이의 약

1/8 부위에 있다. 복흡반의 지름 1.152mm, 그 개구부의 지름 0.805mm이다. 흡반의 높이는 높으

므로 압편 표본에서 흡반의 입은 비스듬하게 위를 향하고 있으며, 흡반의 깊이는 0.998mm이다. 인

두의 길이 0.221mm, 나비 0.298mm,  전인두는 구흡반에 접근해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

식도는 짧아서 길이 0.52mm, 나비 0.14mm이며, 복흡반의 전연에서 위로 0.43mm 떨어진 부위

에서 장의 좌우의 맹관으로 갈라져 몸의 양쪽을 따라 뒤로 직진하여 후단 부근에서 그친다. 두 정소

는 길게 늘어진 긴 타원형 내지 S-자 모양으로서 길이 1.71~1.94mm, 나비 0.48~0.68mm이며,

정중선에 앞뒤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각 정소의 중앙부 근처 옆에서 나온 수정소관은 맹관의 안쪽을 따라 앞쪽으로 올라가서 좌우의 것

이 합쳐져 하나의 수정관으로 되어 저정낭에 이어진다. 음경낭은 점점 커져 장의 분기점과 복흡반

사이에 있으며, 그 후단은 복흡반 개구부의 중앙과 겹쳐있다. 그 길이는 0.76mm, 가장 넓은 부위의

나비는 0.35mm이다.

저정낭은 함몰부가 없는 하나의 주머니 모양이며, 음경낭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수많은 전립샘

은 전립샘부에 개구한다. 긴 음경이 있다. 어떤 압편 표본에서 음경이 돌출하여 자궁외구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교미 현상인지 아니면 압편 표본을 제작

할 때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인지 의문이다. 

난소는 앞 정소의 위쪽에 있으며, 정중선보다 약간 오른 쪽에 편재한다. 가로가 긴 타원형이며, 장

경 0.68mm, 단경 0.49mm이다. 난소의 후면에서 나온 수란관에서 라우러관이 갈라져 나오며, 수

란관은 난황관과 난각 물질을 받아서 자궁수정강으로 이어진다. 수정낭은 없다.

멜리스샘은 밀집된 단세포샘으로서 수란관과 자궁수정강을 둘러싸서 집단을 형성하며 그 윤곽은

장경 1.42mm, 단경 0.70mm의 명확한 타원형이다. 자궁은 난소와 복흡반 사이에 수 회에 걸쳐 구

불구불 구부러져 있으며, 그 말단은 점점 넓어져 자궁외구를 형성하여 음경낭과 함께 생식강에 개구

한다.

난황소의 여포는 작으며, 복흡반의 후연에서 뒤로 0.45~0.58mm 부위부터 몸의 후단까지 분포

한다. 두 맹관의 바깥쪽과 그 복-배측에 있으며, 두 맹관의 안쪽으로는 지나치게 침입하지 않으며,

비록 뒤 정소의 뒤부터는 정중선쪽으로 뻗친다고 해도 좌우의 것이 붙지 않고 비교적 넓은 공간을

남겨둔다. 앞 정소의 앞에, 좌우에서 나온 두 난황관은 정중선에서 합쳐져 하나의 난황관으로 되어

수란관에 개구한다. 충란은 장경 0.105~0.120mm, 단경 0.055~0.062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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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행한 생활사에 관한 조사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Viviparus malleatus, V.

japonicus에서 검출된 피나유충을 랫트에 투여하여 성충을 얻었으며, Lymnaea japonica에서 피

낭한 피낭유충을 오리에 투여하여 10일후에 그 분변으로부터 처음 충란을 검출하였다. 집쥐도 종숙

주의 역할을 한다(Yamaguti, 1958).

5. 큰정소극구흡충
Echinostoma macrorchis Ando et Ozaki, 1923

Ando et Ozaki(1923)에 의하여 일본에서 집쥐의 장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Echinostoma

macrorchis Ando et Ozaki, 1923라고 명명, 보고되었다. 1972년에서 1974년까지 Kim et

Hong(1075)은 경남에서 꿩의 소장에서 검출하였다.

그림 6. 까마귀극구흡충 전체 표본, 복면의 모식도 그림 8. 까마귀극구흡충 말단 생식 기관의 모식도

그림 7. 까마귀극구흡충 두관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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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구둣주걱 모양이며, 길이 3.30~4.20mm, 가장 넓은 앞 정소 부위의 나비 0.68~0.86mm이

다. 작고 가는 각피극이 몸의 전반부에 있다. 전단 복면에 있는 구흡반의 지름은 0.09~0.10mm이

며, 그 가까이에 있는 복흡반의 지름은 0.18~0.26mm이다. 흡반의 깊이는 비교적 깊은

0.20~0.22mm이며, 압편 표본에서 흡반은 위를 향하여 개구한다. 두관의 나비는 0.251mm이며,

43개의 두극이 있다.

그 중 12개는 복엽의 둥근 끝에 6개씩 양쪽에 있으며(우극),  6개 중에서 가장 안쪽의 것과 그 다음

의 것은 가장 커서 길이 0.039~0.041mm, 그 기부의 나비 0.013~0.015mm이다. 바깥쪽으로 갈

수록 두극의 길이와 나비는 작아져 배부의 두극의 크기에 접근한다. 31개의 배부의 두극은 명확하

게 두 줄로 배열되어 있으며, 바깥쪽의 것은 안쪽의 것보다 약간 크다. 바깥쪽의 배부 중앙에 있는 두

극의 길이 0.031mm, 나비 0.010mm이며, 양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져 측부의 양쪽 끝의 것은 길

이 0.041~0.042mm, 나비 0.010~0.011mm이다. 입과 인두 사이에 있는 전인두의 길이

0.05~0.08mm, 인두의 길이 0.08~0.09mm, 나비 0.09~0.10mm이다. 식도의 길이는

0.10~0.12mm이며, 복흡반의 앞 0.15~0.24mm 부위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장의 맹관으로 되어

몸의 양쪽을 따라 뒤로 직진하여 후단에 이른다. 

너머진 난원형이며, 그 주위는 얕은 베어져 들어간 자국이 있는 두 개의정소가 앞뒤로 나란히 놓

여있다. 앞 정소는 몸의 거의 중앙에 있다. 정소는 매우 커서 장경 0.461~0.750mm, 가장 넓은 부

위의 나비 0.350~0.370mm이다.

음경낭은 장의 분기접과 복흡반 사이에 있으며, 비교적 커서 길이 0.392mm, 나비 0.123mm이

며, 그 후단은 복흡반의 중앙부와 겹쳐있다.

저정낭은 함몰부가 없는 하나의 주머니 모양이며, 전립샘부 다음에 긴 사정관이 있다. 그 끝은 긴

음경으로 되어 생식강에 개구한다. 전립샘은 잘 발달되었으며, 생식공은 장의 분기점 바로 뒤, 복흡

반에서의 거리는 0.15mm이다.

앞 정소의 위쪽에 있는 구형 난소는 때로는 좌우로 점점 길어지며, 지름은 0.20~0.24mm이다.

난소의 후면에서 나온 수란관은 구불구불 구부러져 자궁에 이어진다.

멜리스샘은 매우 크며, 수란관과 자궁수정강을 둘러싸고 있으며, 지름 0.251~0.375mm 크기의

구상으로 된다. 그 외곽은 명확하지 않고 다소 요철이 있다. 난소와 복흡반 사이에 빙글빙글 구부러

져 있는 자궁은 점점 수많은 충란을 간직하게 된다.

그 끝의 자궁외구는 생식강에 개구한다. 난황소는 복흡반의 후연에서 뒤로 0.10~0.24mm 부위

에서 몸의 말단까지 양측에 분포한다. 여포는 크며, 좌우의 것이 서로 붙는데 특히 몸의 후부에서 현

저하다. 충란은 장경 0.081~0.089mm, 단경 0.054~0.058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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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흡충의 생활사는 일본에서 밝혀졌다. Segmentina nitidella에서 유모유충에서 레디아유충까

지 발육한다. 또아리물달팽이(Gyraulus hiemantium)에서 제1 및 2차 레디아유충에서 꼬리유충

으로 발육한다. 제1중간숙주 체내에서도 피낭한다. 논우렁이와 큰논우렁이에서 피낭유충이 형성되

며, 이를 마우스에 투여하면 15일후에 성충으로 된다. Viviparus malleatus, V. japonicus, 개구

리(Rana sp.)도 피낭유충을 보유하고 있다. 조류인 Capella gallinago gallinago가 자연 종숙주

로서 알려졌다. 일본에서 한 학동의 분변 감사에서 극구흡충란을 발견, 구충제를 투여하여 이 흡충

을 검출한 보고가 있다(Yamaguti, 1958).

그림 9. 큰정소극구흡충 전체 표본, 복면의 모식도 그림 10. 큰정소극구흡충의 모식도

A : 두관 B : 말단 생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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